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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한변 등 10여개 시민단체, 제75주년 신의주학생의거 추모식 개최

일 시 : 2020. 11. 23(월). 10:00

장 소 : 학생반공의 탑(신의주의거 추모탑,자유총연맹 내,서울 중구 장충단로 72(장충동2가 201-6) 

1.오는 23일은 '신의주학생의거'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18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였지만 신의주학생 의거일이야말로 북한 인권유린의 시작이

다. 1945년 11월 23일 오후 2시 신의주의 6개 중학교 학생 3천 500여 명은 해방군이라는 명목

으로 진주하여 살인, 약탈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소련군과 이를 등에 업은 김일성에 맞서 거

리로 나섰다. 이들은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350여 명은 크

게 다쳤다. 체포자는 1,000여 명에 달했으며 200여 명은 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가 생사가 

묘연하다. 

2. 신의주학생의거는 2차 대전 이후 소련군 점령지에서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최초의 

항쟁으로서 김일성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뒤이은 평양과 함흥 등 북한 지역 나아가 남한에서

의 반공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매년 기념행사가 열

렸고 1956년에는 '반공 학생의 날'로 지정되어 1968~69년에는 기념우표까지 발행되었다. 그러나 

1973년 각종 기념일이 통폐합되면서 잊혀지고 있다. 

3.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와 인권이 뿌리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그 근본원인도 인권지옥에서 신음하

는 25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4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을 

死文化시켰고, 작년 11월에는 귀순한 탈북선원들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지난 9월에는 북한군에 의하여 국민이 총살소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 프레임을 씌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4. 이에 한변 등 10여개의 시민단체는 북한주민 스스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운동의 효시를 이룬 이날을 맞이하여 북한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세계최악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한다. 신의주 의거 생존 학생인 김용선 어른도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2020. 11.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사회정의를 바라

는 교수모임,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회(고교연합),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사들의 모임(자유수호의사회), 대한민국통일건

국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팬코리안네트워크 가오리마루, 역사정립연구

소, Svobodny Pilgrim Party, SFKA(뉴질랜드), 북한인권협의회(캐나다), 북송재일교포협회 외 


